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개정 

토론회 기획안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심지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

다. 지난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게 살해된 만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2016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이 6명의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사건

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입니다. 더욱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가입절

차상 나이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없고 대화내용에 대한 통제나 규제도 불가

능하여 공공연하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신고조차 할 수 없도록 

최근에는 캡쳐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

습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도 관련법령의 부재로 현실적

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태에 있기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

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2016년 1년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관련법

령을 논의, 검토하며 준비해왔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개정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실태와 기획의도

가. 성을 구매하는 성인들은 대부분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 블로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있음. 

 나. 과거의 청소년 성매매는 알선자나 소개업자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인

식하여 왔지만 현재는 그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있음.

 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는 시공간의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성매매시장의 확장을 초래하였음.

 라. 성매매 알선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친구만들기를 표방하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유혹에 자연스럽게 발을 디

디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파급력은 업소에 의한 성매매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마.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가입절차상 나이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없고 

대화 내용에 대한 통제나 규제도 불가능함.

 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짐에도 고

의적으로 방임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도 현실적

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태에 있음.

사.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

선, 조장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



개정 토론회를 하고자 한다.

2. 일시: 2016. 11. 21. (월).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9 간담회실

   주최: 십대여성인권센터,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 (유)원, 

        (사)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3. 토론회 순서

  ◌ 인사말 

      - 정춘숙 의원

      -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1) 사회: 서순성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2) 발제1: 십대여성인권센터

     발제2: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토론1: 탁틴내일

     토론2: 법무부(법제처)/ 현직 검사

     토론3: 여성가족부

     토론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토론5: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토론6: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

     (토론 각 15분)


